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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화) 낮 12시부터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민들레조합원은 모두 
본관 1층 로비로 집결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들이 유령이 아닌, 
병원에서 일하는 주체임을 당당히 
보여줍시다! 

생활임금 쟁취!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부터!
서울대병원에는 15년 이상을 유령처럼 일 해온 청소노동자들이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서 못 벗어나는 비정규직 청산,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7/31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 소속의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만 10년이 되었
습니다. 10년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한 끼 식사도 하게 되었고, 주1회 휴무도 갖게 되었고, 휴
게실에 선풍기도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속수당 없는 최저임금 강요와 열악한 처우 등 차별은 여
전히 존재합니다. 병원의 유령이 아닌, 이젠 병원 노동자 주체로 당당히 서고자 파업에 돌입합
니다. 민들레조합원들의 파업은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출발입니다. 함께합시다!

차별을 싹싹 쓸어내는

청소노동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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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월)

파업 일정

12:40~13:00 식사 후 본관 로비 집결
13:00~14:00 파업 출정식

14:00~14:40
‘생활임금 쟁취 및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14:40~15:00 시계탑으로 이동
15:00~16:00 민들레분회 자체 투쟁

<조합원 파업행동 지침>

1. 민들레분회 조합원은 단체복을 
입고 전원 파업일정에 참여한다.
2. 원청 및 하청업체 관리자가 파업
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시 노동조
합으로 즉시 신고한다.(노동부 신고)
3. 파업지도부 이외의 누구의 지시
도 따르지 않는다. 
4. 민들레분회 모든 조합원들은 파
업내용을 적극 알린다.

2008년 청소노동자 민들레분회 노동조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비밀리에 노조에 가입하고 있던 걸 늦게 알았다. 2008년 노동조합 결성 당시, 
하청업체가 노조에 가입하면 잘랐기 때문에 노조가입하고도 숨죽여 지냈다. 지금은 입사 당
일 가입하고, 노조가입 했다고 알린다. 당시엔 쉬는 시간에 일을 시켜도 그냥 했다. 지금은 
당당히 쉰다. 엄청 무시당하며 지냈는데 노조 가입하고 존중 받게 되었다”

“하청업체 반장의 ‘갑질’이 심했다. 출퇴근 체크하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
다. 그래서 노조사무실에 찾아가 상담하고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반장이 ‘너희들 나한테 
당해봐라, 앞으로 쉬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않아있지도 말고 일만해라’고 했다. 이 소
식들 듣고 노조에서 몰려와 항의해주었다. 그러자 하청 이사가 사과했고, 반장을 바꿨다”

“집에서 엄마가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고, 감독한테 조퇴를 신청했는데, ‘내가 조퇴를 시켜줘도, 니
가 갔다 올 때까지 니네 엄마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할래? 라며 조퇴를 안시켜줬다. 동료가 계단에
서 굴러 얼굴이 많이 다친 적도 있었다.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로 다쳐 조퇴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안시켜줬다. 안되겠다 싶어 돈 20만원을 감독한테 찔러줬다. 그랬더니 얼른가라고 조퇴를 시켜줬
다. 이런 게 계기가 되어 민들레(노동조합)를 만들었다”         <민들레 조합원 인터뷰 중에서>


